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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67건, 
전년 대비 30% 증가
- 누적 3,176건으로 동기간 최고치

 2024년 3분기(7~9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67건으로 전년 동기(898건)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올해 

누적 건수로도 3,176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3분기에 통보된 1,167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와,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에서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 등의 기술규제를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하였고, 미국(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가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323건) 대비 약간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

안전(14.5%) 분야가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된 기술규제 등 94건을 통보했다. 중국은 생활용품, 

전기안전 관련 기술규제 등 43건을 통보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식품, 

가전기기 관련 등 23건을 통보하며 지난 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 10대 수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EU), 대만,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대 신흥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인도, 러시아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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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4년 3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연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3분기 1,167 898 1,009 919 701

누적 3,176 2,951 2,934 2,979 2,401

【 표1 연간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단위: 건) 】

10대 
수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EU)

대만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3분기 94 43 25 18 16 14 11 7 4 2

누적 302 143 55 57 47 30 19 17 7 4

5대 
신흥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인도 러시아

3분기 23 23 22 17 3

누적 26 43 66 25 11

국가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미국 르완다 부룬디 브라질 중국 태국 일본

3분기 122 107 104 94 85 85 45 43 26 25

누적 312 229 230 302 200 186 151 143 64 55

【 표2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단위: 건) 】

【 표3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단위: 건) 】

3분기(7~9월) 전체(1,167건) 3분기 15대 중점국(311건)

【 표4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 】


